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324-330,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32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24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김은주1, 강승주1*

1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the simulation on the Ego Resiliency,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Major of the Nursing Students

Eun-Ju Kim1, Seung-Ju K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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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교육(기본간호학이론 및 실습) 1년을 마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J도 J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
과 1학년 학생 28명이며,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군의 일
반적인 특성과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t=-7.38, p<.001)과 자기효능감
(t=-4.93, p<.001), 전공만족도(t=-5.28, p<.0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연구자는 시뮬레이션교육의 
시작시기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실습 전에 실시함이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who completed one year of basic 
nursing education. The study focused on effects of simulation training exercises on areas including self-resili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during the course of study. The raw experimental study of a single group was a pre-post
desig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go resilience were measured to analyze the effects of simulated training, 
self-efficacy, a major pre-acquisition and satisfaction. The improvements of the self-resilience (t=-7.38,p<.001) and 
self-efficacy (t=-4.93,p<.001), Major satisfaction (t=-5.28,p<.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 
simulation training has a positive effect on nursing students in terms of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presented before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begin clinical practice
as the starting time of simul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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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는 교육과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
호교육은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사

정하고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강조하고 있

다[1]. 간호학생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이론뿐만 아니라 

간호실무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간호 인력

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질적인 실

습교육이 필수적이다[2]. 그러나 최근 임상현장은 빠르
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첨단 의료기기의 발달, 그리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인식 증가 및 다양한 실습사례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간호 수행을 하기 보다는 관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325

찰 위주의 실습이 되고 있어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학생들이 임상상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임상현장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시작하

기 전에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실습교육의 제한적인 상황

을 보완하고,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 증진과 학습정도 
향상, 학생들의 임상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함양시켜 줄 
대체방안으로[4] 단순히 기술 및 지식 습득이 아닌 실제
와 같은 임상현장을 그대로 복제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이 각광받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학생의 자신
감 증진과 적극적인 학습을 돕고[5], 실습대상자의 실습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하며 간호과정을 보다 실

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6], 배우려
는 동기를 북돋아 주는[7] 등의 이점을 가진다. 그뿐 아
니라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임상실무능력과 자신감이 증진된다[8-9]. 
이러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장점을 바탕으로 임상실

습과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병행할 때 간호지식 및 술

기가 향상될 것이고 임상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10], 단순히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아닌 
실제와 같은 임상의 재현을 통해  간호학적 지식과 술기

의 연계 및 서로 협동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4], 
통합적인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함양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직 전문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실습교

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상실습과 시뮬레이션 실

습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11]. 특히, 간호과 학생 중 첫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
은 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교육
을 통해 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중요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반

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므로[12]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임상실

습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다.
최근까지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용한 연구 중에 살펴

보면 교과목 수업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의 교

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평

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1-4,6-7], 임상실습과 시뮬
레이션 실습교육을 일관성 있게 연계하여 적용한 연구로

는 분만 간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과 병원분만실 

실습교육의 효과[13],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급성 흉통환
자간호 실습교육의 효과[14], 방문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과 간호학생의 경험[15], 간호학생을 위한 응급상황
관리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 개발 및 적합성 평가[3]등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호교육(기본간호학이
론 및 실습) 1년을 마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
습전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 후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서 교과과정으로 시행되

고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간호교육(기본간호학이
론 및 실습) 1년을 마친 간호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

한 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

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으로 시뮬
레이션 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한 1학년 학생 중 자발적
인 참여를 승낙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t-검정에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7, 
검정력 0.80, 집단 수 1로 했을 때 필요한 최소인원은 각 
집단 당 9명이었지만, 중간 탈락자를 고려하여 총 28명
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임
의표출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개인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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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서면동의를 받았고, 자
료수집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으며,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차후에 똑같은 시뮬레이션교육에 참

여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아탄력성

     (ERK : Klohnen의Ego-Resiliency Scale)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어려움이나 좌절적이고 스트레

스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적응수준으로 회

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과. Kremen, 
1996)[16]. 본 연구에서는 Klohnen(1996) [12]이 캘리포
니아 인성검사(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CPI)와 캘리포니아 성인용 Q-Set (California Adult 
Q-set: CAQ)을 토대로 29개의 문항을 뽑아 만든 자아탄
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1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
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진(1997)[1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낙관적 

태도 .81, 대인관계 효율성 .80, 자신감 .81, 감정통제 .32
였다.

2.3.2 자기효능감 척도(SES : Self Efficacy Scale)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

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

다[15].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18]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홍혜영(1995)이 일부 수
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
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
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적 자

기효능감은 .89,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64이었다

2.3.3 전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현재 자신의 전공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

한 Program Evaluation Survey(Braskamp et  al,1979)[20]를 
김계현과 하혜숙(2000)[21]이 수정․보완한 총 27문항
의 전공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 9문항을 제외한 18문
항을 사용하였는데, 학교만족은 학교의 사회적 인식과 
명성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나타내는 ‘학교인식만족’요
인으로 3년제 전문대학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일반만
족’ 7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5문항, 전공하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
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계현과 하혜숙(2000)[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만족 

.92, 인식만족 .92, 교과만족 .69, 관계만족 .84이었다.

2.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Version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하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전 과 후 자아탄력성, 자기효능

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검증)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8명이며 이 중 남자는 
11명(39.3), 여자는 17명(60.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2.57세로, 15-19세가 17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327

다음은 20-25세가 7명(25%)로 많았고, 30세 이상이 4명
(14.3%)의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22명(78.5%)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으며, 

4명(14.3%)은 집에서 다니고 2명(7.1%)은 자취하고 종
교는 무가 14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독
교가 8명(28.6%), 천주교가 5명(17.9), 불교가 1명
(3.6%)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고등학교 성격은 이과가 17명(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과가 7명(25%), 실업계가 4명(14.3%)로 나
타났고, 간호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적성이 15
명(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이 잘되어서가 6명
(21.4%),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6명(21.4%), 고등학교 
성적 때문이 1명(3.6)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n=28)
n(%)

Sex
Female 17(60.7)
Mam 11(39.3)

Age
15-19 years old 17(60.7)
20-25years old 7(29.6)
30 years old 4(14.3)

inhabitation
Home 4(14.3)
Trace 2(7.2)
Dormitory 22(78.5)

Religion

No religion 14(50)
Christian 8(28.5)
Catholic 5(17.9)
Buddhism 1(3.6)

School Type
Statement 7(25)
Science 17(60.7)
Vocational 4(14.3)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 1(3.6)
According to my aptitude 15(53.6)
Invite around 6(21.4)
Work is well 6(2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3.2 자아 탄력성

시뮬레이션교육 후의 자아탄력성의 변화와 하위영역

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성, 자신감, 감정통제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분석한 결과 교육실
시 전과 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9.72, p <.001).
시뮬레이션교육을 실시 전과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낙관적 태도(t=-5.90, p=.614), 
대인관계 효율성(t=-6.82, p<.001), 자신감(t=-6.71, p=.009) 

감정통제(t=-2.8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Table 2].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
Mean 
±SD

Mean 
±SD Mean ±SD

Ego 
Resiliency

3.04
±.36

3.79 
±.44

.75 
±.40 -9.725 .000***

Optimistic 
attitude

3.34 
±.33

4.03 
±.58

.69 
±.62 -5.908 .000***

Interpersonal 
effectiveness

2.79 
±.54

3.65 
±.57

.85 
±.66 -6.821 .000***

Confidence 2.94 
±.45

3.70 
±.57

.75 
±.59 -6.715 .009**

Emotional 
control

2.94 
±.91

3.53 
±.42

.58 
±1.10 -2.819 .000***

Table 2. Verification effect on the self-resilience after 
the simulation training

3.3 자기효능감

시뮬레이션교육 후의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하위영역

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 교육실시 전과 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5.39, p <.001).
시뮬레이션교육을 실시 전과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t=-4.57, 
p<.001), 사회적 자기효능감(t=-4.31, p<.001),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s
t p

Mean 
±SD

Mean 
±SD

Mean 
±SD

Self-efficacy 3.18. ±29 3.76 ±.53 .58 
±.57 -5.393 .000

***
General 

self-efficacy 3.22 ±.35 3.78 ±.58 .56 
±.65 -4.574 .000

***
Social 

self-efficacy 3.07 ±.28 3.70 ±.65 .63 
±.77 -4.319 .000

***

Table 3. Verification effect on self-efficacy after the 
simulation training                      (n=28)

3.4 전공 만족도

시뮬레이션교육 후의 전공만족도의 변화와 하위영역

인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 교육실시 전과 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5.3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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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교육을 실시 전과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일반만족(t=-6.09, p <.001), 
인식만족(t=-2.68, p=.012), 교과만족(t=-3.45, p<=002,), 
관계만족(t=-2.27, p=.03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Table 4].

Variable

pre
test

post
test

paired 
Difference

s t p
Mean 
±SD

Mean 
±SD

Mean 
±SD

Department 
satisfaction

3.70 
±.40

4.34 
±.43

.64 
±.64 -5.302 .000***

General 
satisfaction

3.53 
±.50

4.39 
±.53

.85 
±.74 -6.098 .000***

Recognition 
satisfaction

4.08
 ±.72

4.57 
±.56

.49 
±.97 -2.680 .012*

Subject 
satisfaction

3.52 
±.56

4.13 
±.66

.60 
±.92 -3.455 .002**

Relationship 
satisfaction

3.64 
±.68

4.08 
±.86

.44 
±1.04 -2.227 .034*

Table 4. Effectiveness on major satisfaction after the 
simulation training                     (n=28)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과정의 참여 전 시뮬레이션 교육

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후 자아탄력성 및 자아

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효율성, 자신감, 감정통
제는 향상되었으나, 낙관적 태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대인관계 효율성과 자신감은 
큰 향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핵심
인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간호중재를 도출해가는 과정

에서 팀원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토론하
며, 서로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낯선 상황에 유연하
게 반응하여 임상간호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해결

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014)[22], 
또한 박영숙, 권윤희(2013)[23]에 따르면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아탄력

성을 함양하는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교과

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므로 추후 프로그램의 개

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실습과정
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자로 하는 시뮬레이

션교육의 자아탄력성 변화와 관련된 연구또한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후 자기효능감 및 자기

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 모두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김순옥, 박소영
(2013)[24]에 따르면 학습유형과 관계없이 시뮬레이션 
교육 후 자기 효능감의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오혜경과 한영인(2011)[25]의 시뮬레이션 교육
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됨을 

알 수 있음을 통해,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현장과 유사하지만 성
공경험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

론적 지식을 적용해봄으로써 임상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사료되며,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군에 

비해 실습 후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김순애 등

(2012)[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비록 시뮬레이션 
교육방식에의 적응이라는 또 다른 접근상의 어려움이 존

재하기는 하나,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뮬
레이션 교육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후 전공만족도 및 전공

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
계만족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
에서도 일반만족이 가장 높고, 교과만족이 가장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위는 인식만족이 가장 높
았고, 관계만족요인이 가장 낮게 나온 김덕진, 이정섭
(2014)[22]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방식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과 두

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시뮬레이션 수
업동안 주어진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교과목을 통해 

습득되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높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
공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의 결과에서 전공만족도가 점차

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과 4년제 일원화 및 
간호과, 간호학과, 간호대학 등의 인증평가를 통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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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질적 개선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윤순영, 김민숙(2014)[26]의 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출신고(일반고와 특
성화고 등)성격, 과 특성, 성별, 나이 등의 일반적 특성이
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자원의 영향 뿐 만 아니라 외

적 자원의 영향 역시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실습과정의 시작 전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방식만이 가지는 효과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통
해 확인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교육시작 시기는  첫 임상
실습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구와 임상실습과정의 시작 
후 시뮬레이션 교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비교연구, 시뮬레이션 교육방식
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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